
  이에 중앙 상집간부와 강북지방본부 상집 및 지부장들이 현장에 다수 상주하면서 지원활동을 

펼쳤다. 11월28일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국가적으로 통신설비의 중

요성을 알게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구 활동을 격려했다. 

  화재사고 비상대책반은 복구 작업을 하는 수백 여 명의 직원들을 위해 식사 배식, 간식 등 식음

료 지원, 핫팩 등 보온 물품 지원을 했으며, 지원물품 마련을 위해 전국지방본부위원장단, KT그

룹노조협의회, KT노조 전직위원장단 등도 힘을 보탰다. 또한 전국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과 물품 후원도 답지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복구와 신뢰회복”을 위해 모

두가 하나가 되어 나선 저력을 보여줬다.   

  시설 가복구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2월20일 비상대책반 활동을 공식 종료하

고, 향후에는 강북지방본부 주관으로 현장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김해관 위원장은 20일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복구지원 활동에 나선 강북지방본부 소속 지부장들을 격려’하는 행사

도 개최했다. 신속한 복구와 함께 국민과 고객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11월24일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가복구는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다. 시설복구에는 KT 임직원 및 협

력사 직원 1,100여 명이 그을음과 분진이 날

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없이 헌신적으

로 참여해서 유례없는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사고발생 즉시 김해관 위원장

이 사고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대책반를 꾸려 가동하기 시작했다. 

신속한 복구, 신뢰 회복을 위해 

KT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되었다
노조의 선도적 활동, 위기 극복을 발판 삼아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그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현동 런치타임’ 캠페인이다.	

이는 KT 광화문 2개 사옥 및 혜화지사 구내식당 운영을 12월 28일까지 3주 동안 중단하고 약 

4,800여 명이 점심 및 회식을 아현동 일대 식당에서 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피해를 입은 소

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위로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동참, 상인들의 마음을 녹이다

   이 캠페인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노사가 함께 협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광화문 

사옥 일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미담이 언론에 소개됐다. 일부 정치권

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꼼수 이벤트’라고 폄하해서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캠페인에 동참한 직원들의 순수한 열정에 피해지역 식당 자영업자들도 

고마움을 표했다. KT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함께 전개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

신 본사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아현국사 화재사고로 인한 복구와 보상은 계속될 예정이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현동 런치타임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본사 조합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통신시설 복구와 함께 이어진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

    통신장애 발생지역 유무선 가입고객을 대

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을 포함하여 동

케이블기반 유선과 인터넷 가입고객의 경우 

최대 3~6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던 중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 

사과와 위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시행

되었다. 


